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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문식 교수, 우리 과
파른기념교수로 부임 

안인숙 동문(학부 66),

우리 과에 장학금 기부

이기훈 교수 기획,

『촛불의 눈으로 3·1운동을 보다』

19학번 신입생 입학·오리엔테이션

사학과 학부 회지 『울림』 6호 발간

사학과 대학원생

논문 발표

심포지엄 개최

Y O N S E I  H I S T O R Y  N E W S L E T T E R

  사 학 과   헤 드 라 인

올해부터 사학과 동문들과 학생 여러분께

우리 과와 학교의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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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동기 시대와 고인돌 연구

로 이름 높은 하문식 교수가 

세종대에서 우리 학교 사학

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학기부터 고고학개론, 

선사고고학방법과이론 등의 

강의를 맡아 진행한다.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역사교육,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고고학, 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고고학, 박사)

충북대학교 학예연구원 (1986. 6 ~ 1997. 3)

세종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2000. 3 ~ )

세종대학교 박물관장 (2005. 7 ~ )

주요 약력

  우리 과를 졸업한 안인숙 동문이 학부 신입생과 재학생을 

위해 장학금(7,543,000원)을 기부해 주셨다.

  과에서는 기부자 동문의 뜻에 따라 ‘안인숙 장학금’을 집행

할 예정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 과 이기훈 교수가 기획

하고, 백영서 교수 등이 참여

한 신간이 나왔다.

  『촛불의 눈으로 3·1운동을 

보다』(창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3·1운동의 

현재적 의미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난 2월 8일, 우리 과 대학원생 학우회가 주최하는 대학원

생 논문 발표 심포지엄이 있었다. 박사생 2명, 석사생 2명이 

발표하여 등재지 및 학위논문 작성의 예비를 겸하였다.

  올해 학부생 52명이 새로 입학하여, 지난달 초 신촌캠퍼스

에서 3일 간 오리엔테이션을 거쳤다.

  또 2박 3일 동안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 동기와 선배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과 학부생 자치기구인 

울림편집위원회가 매 학기 

발간하는 회지 『울림』의 여

섯 번째 호를 내었다.

  이번 6호에서는 ‘휴학’에 

대한 우리 과 학부생들의 생

각과 고민을 중심으로, 다양

한 이야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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